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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마찰음의 음향 단서가 초점 정보와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실현

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정보와 운율 위치에 따라서 /s/와 /s’/ 간의 대

립을 보여주는 음향 단서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분절음의 음향 단서 강화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첫째는 운율구조에 따

른 음향 단서 강화이다. 분절음의 음향 단서는 운율 단위 가장자리에서, 억양 단위에 비례

하여 크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어와 한국어에서 중간구나 강세구에 비해서 억양

구 초에서 폐쇄음의 VOT와 f0 값이 커진다(영어: Cho, 2005; Cho & Keating, 2009; Fougeron 

& Keating, 1997; 한국어: Cho & Keating, 2001; Jun, 1995; Kim, 2003).1) 또한, 단위가 큰 

운율 단위 끝에서 모음의 장음화가 더 일어난다(Cho et al., 2011, 2018). 둘째는 분절음의 

음향 단서가 초점과 같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강화되는 것이다. 초점어두 폐쇄음은 중립어

에 비해 주로 VOT와 f0 값이 크고, 후행 모음도 길다(Cho et al., 2011; Choi, 2020; Lee, 

2015).2) 김자영(2024)에 따르면, 한국어 초점어두 폐쇄음의 경우 격음은 VOT와 f0가 강화되

었고, 평음은 VOT가 강화되었다. 이는 폐쇄음 유형별로 강화되는 음향 단서가 다름을 의미

한다. 

음향 단서 강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폐쇄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어 마찰음 /s/와 /s’/에 대한 음성실험을 통해, 마찰음의 음향 단서 강화 양상을 탐구

하고자 한다. 한국어 폐쇄음은 격음, 경음, 평음으로 세 가지 대립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

어 마찰음은 /s/와 /s’/의 두 가지 대립을 보인다. 한국어 마찰음은 폐쇄음과 마찬가지로 

운율 단위 크기에 따라서 음향 단서의 강도가 다르다. 억양구 초> 강세구 초> 강세구 중간

의 순서로 마찰구간 길이와 기식 구간의 길이가 길게 나타난다(Yoon, 2005). 즉, 운율 단위

가 클수록 마찰음의 음향 단서가 크게 실현된다. 그런데 한국어 마찰음의 경우에 /s/와 

/s’/가 중립어에 비해서 초점어에서 어떠한 음향 단서가 강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마찰음이 초점어에서 음성이 강화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어 폐쇄음의 경우, 운율 단위가 클수록 그리고 초점이 주어졌을 때 어두에서 음향 

 1) 영어 억양 체계는 억양구(Intonation Phrase)와 중간구(Intermediate Phrase)로 이루어지며 중간구는 강세 

음절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피치 액센트를 포함한다(Beckman & Pierrehumbert, 1986). 한국어는 억양구

와 강세구로 구성된다(Jun, 1993). 서울어의 강세구는 LHLH 또는 HHLH(첫 음이 후두음 또는 h, s인 

경우) 성조로 실현된다.

 2) 영어와 한국어 모두 초점어에서 음향 단서가 강화되지만, 운율구조에서 초점 구현 방식은 다르다. 영어

는 어휘 강세로 인해 초점어의 주 강세 음절에 핵 피치 액센트를 주고(de Jong, 2004; Ueyama & Jun, 

1998), 초점이 억양구 내 액센트 패턴과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Cooper et al., 1985). 반면에, 어휘 강세

나 피치 액센트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초점어가 새로운 강세구를 시작하고 이후 단어는 초점어와 동일 

강세구를 형성한다(Ju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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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가 더 크게 실현된다. 그런데 단어 내에서는 오히려 경음의 폐쇄구간 길이가 억양구 초 

위치에서보다 길다(Oh & Johnson, 1992). Choi(2020)와 Yun(2013)의 연구에서는 중립어와 

초점어에서 단어 내 평음과 격음을 비교한 결과, 초점어에서 f0는 더 높았지만, VOT와 폐

쇄구간 중 유성음 길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초점어두와 초점어중에서 

강화되는 폐쇄음의 음향 단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o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억

양구 초에서는 /s’/의 마찰 소음구간 길이(111 ms)가 /s/ (81 ms)보다 길어서 30 ms의 차

이를 보인다. 그러나 강세구 내 단어 중간 위치에서는 /s’/의 마찰 소음구간 길이가 146 

ms로 억양구 초에서보다 더 길고 /s/는 56 ms로 짧아져 /s’/와 /s/ 간의 마찰 소음구간 

길이 차이가 90 ms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기식구간 길이에서는 억양구 초에서 /s/가 59 

ms, /s’/는 5 ms여서 차이는 54 ms였던 데 비해서, 강세구 내 단어 중간 위치에서는 /s/

가 19 ms, /s’/는 4 ms로 줄어들어 차이가 15 ms로 짧아졌다. Cho et al.(2002)도 어두와 

달리 어중에서는 /s/가 유성음화되어 기식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s’/의 기식구간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s/와 /s’/ 간의 소음 구간 길이는 억양구 초에 비해

서 단어 내에서 더 차이가 나지만 /s/와 /s’/ 간의 기식구간 길이는 억양구 초에 비해서 

단어 내에서 차이가 줄어든다. 이것은 한국어 마찰음 /s/와 /s’/를 구별해 주는 음향 단서

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운율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음향 단서의 실현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Yoon, 2005). 

/s’/는 /s/에 비해 마찰 소음구간이 길다(신지영, 2000: 205-206; 최재남 외, 2005: 

154-155; 표화영 외, 1999: 149-152). 마찰 소음구간을 마찰음의 주요 음향 단서로 볼 수 있

는 근거로 인지 실험 결과가 있다. Kim & Curtis(2002)는 한국인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sa/에서 /s/의 길이를 60, 80, 110, 140, 170, 230, 300 ms 길이로 발화한 것을 들려

주고 한국어 /sa/와 /s’a/ 중 어느 것과 더 유사한지를 묻는 인지 실험을 했다. 그 결과, 

/s/의 길이가 짧을수록 한국어 /sa/와 더 유사하며, 길이가 길어질수록 한국어 /s’a/와 유

사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기식구간이 짧을수록 /s’/의 반응 비율이 더 높았다(Yoon, 

1999, 2002). 이는 마찰 소음구간이 /s’/의 중요한 음향 단서이고, 기식구간은 /s/를 규정하

는 중요한 음향 단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마찰 소음구간 길이와 기식구간 길이뿐만 아니라 

후행 모음 길이도 /s/와 /s’/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음향 단서로 연구되었다(Ahn, 2009; 

Yoon, 2005).

그런데 한국어 /s/와 /s’/는 길이 단서뿐만 아니라 COG(무게 중심값)와 같은 마찰음 

내의 질적 단서로도 구별된다. COG는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주파수 대

역을 말한다. /s/를 발화할 때보다 /s’/를 발화할 때 앞쪽 구강이 더 좁혀져서 COG가 더 

높다(Cho et al., 2002). 이경희(2001)는 마찰음의 기식 구간과 후행 모음을 교체하는 방식으

로 자극을 조절한 인지 실험에서, 어두 환경에서는 후행 모음을 교체하였을 때 인지에 큰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어두 환경에서 후행 모음이 두 마찰음을 구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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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행 모음의 f0가 /s/와 /s’/를 구별해 주는 음향단서인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가령, /s’a/의 f0가 /sa/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Ahn, 1999) 두 마찰음 간의 f0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Cho et 

al., 2002; Holliday, 2012; Kakaya, 1974). /s/와 /s’/를 구별시키는 여러 음향 단서 중에서 

비고모음 앞에서 특히 /a/ 앞에서 기식성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음향 단서로 주장되었다 

(Ahn, 1999; Chang, 2007; Yoon, 1998).3) H1-H2는 첫 번째 배음(first harmonic, H1)과 두 

번째 배음(second harmonic, H2)의 진폭 차이로, 값이 클수록 성대가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기류가 많이 나와 숨 섞인 소리(breathy voice)에 해당한다. 이에 H1-H2 값은 분절음의 기

식성 정도를 보여준다. 한국어 마찰음의 H1-H2 값을 폐쇄음의 H1-H2 값 패턴과 비교하면 

/s/는 높은 H1-H2 값을 가져서 평음이나 격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s’/는 경음과 유

사한 패턴을 보인다(Chang, 2007; Cho et al., 2002).4) Holliday(2012)의 인지 실험에서는 

H1-H2 값이 커질수록 /s/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중립어와 초점어에서 /s/와 /s’/의 음향 단서 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마찰음 /s/와 /s’/는 초점어에서 어떠한 음향 단서가 강

화되며 마찰음 /s/와 /s’/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어 마찰음 /s/와 /s’/를 구별하

는 음향 단서는 초점 조건과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가? 셋째, 운율

구조 내 위치나 초점 여부와 관계없이 /s/와 /s’/를 구별해 주는 음향 단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운율구조에 따라서 분절음의 음성실현이 다르다

는 것을 고려하여 억양구 초 위치에서 중립어 및 초점어의 어두와 어중에 위치한 마찰음 

/s/와 /s’/의 음성실현을 분석한다. 마찰음의 COG, 마찰 소음구간 길이, 기식구간 길이, 후

행 모음 길이, 후행 모음 f0, H1-H2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초점 여부와 운율 위치에 

따라서 /s/와 /s’/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음향 단서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억양구 초에서 초점어와 중립어의 어두 및 

어중에 위치한 한국어 마찰음 /s/와 /s’/에 대한 음성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결과를 제시한

다. 3장에서는 음성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마찰음 /s/와 /s’/ 간의 대립을 보이는 음

향 단서를 논의한다. 4장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결론을 맺는다. 

 3) 고모음 /i, u/ 앞에서는 /s/와 /s’/의 기식 정도 차이가 거의 없다(Holliday, 2012). Yoon(2002)의 연구

에서 /s/는 /a/ 앞에서 기식구간이 69 ms이지만 /i/ 앞에서는 7 ms로 감소된다. 

 4) Cho et al.(2002)에서는 후행 모음의 시작 부분에서는 /s/의 H1-H2값이 /s’/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컸으나 모음 중간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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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실험

2.1. 실험 방법

한국인 20대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여성화자 15명이 음성실험에 참여하였다.5) 피실험자

가 C1과 C2에 마찰음 /s/와 /s’/가 들어간 C1aC2a 구조의 단어를 틀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

게 읽은 것을 중립어로 분석하였다.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찰음 /s/와 /s’/가 

들어간 C1aC2a 구조의 단어를 초점어로 분석하였다. Kalvin 프로그램의‘보고 녹음 저장하기’

및‘듣고 녹음 저장하기’기능을 활용하여, 화자별로 4개 단어를 3번씩 반복 발화하도록 하였

고, 이를 녹음하여 총 360개(4개 단어×3번 반복×15명×2초점(초점어, 중립어))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6) 실험 자료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유형 단어 내 위치 음성실험 데이터

중립어
어두 사(싸)미가 단어를 읽어요.

어중 미사(싸)가 단어를 읽어요.

초점어

어두
Q: 누가 단어를 읽어요?

A: 사(싸)미가 단어를 읽어요.

어중
Q: 누가 단어를 읽어요?

A: 미사(싸)가 단어를 읽어요.

표 1. 실험 자료 

녹음된 자료는 음향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6.1.40을 사용하여 마찰 구간, 기식 구간, 후

행 모음 구간을 분절하였으며, VoiceSauce 프로그램(Shue et al., 2009)을 통해 마찰음의 

COG(무게 중심값),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 그리고 후행 모음의 1/9지점

에서 f0와 H1-H2 값을 추출하였다. 통계 분석은 반복 측정 구조와 화자 간 변이를 고려하기 

위해 R 4.1.1 환경에서 lme4 패키지의 lmer() 함수를 사용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적용하

였다. 초점, 마찰음, 위치는 고정 효과로, 화자는 무작위 효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은 REML 

방식으로 추정되었다. 고정 효과의 유의성은 lmerTest 패키지의 ANOVA(Satterthwaite 근사)

를 통해 수행하였고,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emmeans 패키지를 활용한 Tukey 방식의 사후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5) 성별에 따른 f0 및 성문 음향특성(H1-H2)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 화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 화자와 광주 화자의 폐쇄음 VOT와 후행 모음 f0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선하 

& 오미라, 2016).

 6) 실험대상 단어는 “사미, 싸미, 미사, 미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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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결과 

2.2.1. 중립어에서 마찰음 /s/와 /s’/의 음성실현

중립어에서 마찰음 /s/와 /s’/는 단어 내 위치에 따라 음향적 실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단어의 어두와 어중 위치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2.1.1. 어두 위치

중립어두 위치에서 마찰음 /s/와 /s’/의 COG, 마찰 소음구간 길이, 기식구간 길이, 후

행 모음 길이, 후행 모음 f0, H1-H2 값을 그림 1에 제시한다. 

그림 1. 중립어두 /s/와 /s’/의 음향 단서별 바 그래프

중립어두에서 /s’/의 COG 평균값(5520.92 Hz)은 /s/ (4597.67 Hz)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마찰 소음구간 역시 /s’/ (111 ms)가 /s/ (69.18 m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p<.001***), 후행 모음 길이 또한 /s’/ (107.01 ms)가 /s/ (71.04 m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 

(p<.001***). 반면, 기식구간은 /s/ (48.84 ms)가 /s’/ (10.89 m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고 

(p<.001***), 후행 모음의 f0는 /s/ (262.83 Hz)가 /s’/ (245.23 Hz)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후행 모음의 H1-H2도 /s/ (10.48 dB)가 /s’/ (6.33 dB)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p<.001***). 

즉, 어두 위치에서 /s/와 /s'/는 COG,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 후행 모음 

f0 및 H1-H2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2.2.1.2. 어중 위치

중립어중 위치에서 마찰음 /s/와 /s'/의 COG, 마찰 소음구간 길이, 기식구간 길이, 후

행 모음 길이, 후행 모음 f0, H1-H2 값을 비교하여 그림 2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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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립어중 /s/와 /s’/의 음향 단서별 바 그래프

중립어중 위치에서 /s’/의 COG 평균값(5324.73 Hz)은 /s/ (3788.23 Hz)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으며(p<.001***), 마찰 소음구간 또한 /s’/ (135.5 ms)가 /s/ (67.97 ms)보다 유의미하

게 길었다(p<.001***). 후행 모음의 H1-H2는 /s/ (10.69 dB)가 /s’/ (6.86 dB)보다 유의미하게 

컸다(p<.01**). 반면, 기식구간에서는 /s/ (18.14 ms)와 /s’/ (12.55 ms)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p>.05), 후행 모음 길이 역시 /s/ (104.70 ms)와 /s’/ (109.71 ms)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후행 모음의 f0 또한 /s/ (229.22 Hz)와 /s’/ (224.65 Hz)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중립어두와 중립어중에서 나타난 마찰음의 음향 단서를 비교해보면, 어두에서는 /s/와 

/s’/가 COG,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 후행 모음 f0 및 H1-H2의 모든 단

서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어중에서는 COG, 마찰 소음구간, 후행 모음의 H1-H2에서만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마찰음 /s/와 /s’/를 구별 짓는 음향 단

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어에서 /s/와 /s’/의 음향 단서를 단어 내 위치별로 비교해보면, 어중에 비해서 어

두가 운율적으로 더 강한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두에서는 모든 음향 단서에서 /s/와 

/s’/가 구별되지만, 어중에서는 일부 음향 단서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음과 모음 사

이에 위치한 /s/는 평폐쇄음과 마찬가지로 기식 구간이 짧아지지만, 후행 모음에 기식성을 

유지하여 H1-H2 값은 /s’/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강세구의 두 번째 음절에서 

/s/와 /s’/ 간의 f0 차이도 사라진다. 

2.2.2. 초점어에서 /s/와 /s’/의 음향 단서 강화

본 장에서는 중립어와 비교하여, 초점어에서 /s/와 /s’/의 음향 단서가 단어 내 위치에 

따라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살펴본다. 

2.2.2.1. COG(무게 중심값)

그림 3은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COG 평균값을 바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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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COG(Hz) 

어두 위치에서 /s/의 COG는 중립어(4597.67 Hz)와 초점어(5020.63 Hz)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539). /s’/의 COG 또한 중립어(5520.92 Hz)와 초점어(5354.22 Hz)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952). 어중 위치에서도 /s/의 COG는 중립어 

(3788.23 Hz)와 초점어(4142.47 Hz)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633), /s’/ 역시 

중립어(5324.73 Hz)와 초점어(5112.33 Hz)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898). 결국, 초점

어두와 어중에서 /s/와 /s’/의 COG가 강화되지 않았다.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 간의 COG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마찰

음의 COG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점 유무(중립어, 초점어), 마찰음 유형(/s/, /s’/), 단어 내 

위치(어두, 어중)를 고정효과로, 실험 참가자를 임의효과로 지정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고정 효과의 기준 조건은 초점 유형에서 중립어, 마찰음 유형에서 /s/, 위치에서는 어두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한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4597.670 292.500 28.730 15.718 0.000 ***

초점 422.970 244.090 338.000 1.733 0.084

마찰음 923.250 244.090 338.000 3.782 0.000 ***

위치 -789.640 242.810 338.020 -3.252 0.001 **

초점×마찰음 -589.660 345.200 338.000 -1.708 0.089

초점×위치 -116.570 343.390 338.020 -0.339 0.734

마찰음×위치 572.760 345.380 338.040 1.658 0.098

초점×마찰음×위치 120.870 488.450 338.040 0.247 0.805

표 2. /s/와 /s’/의 COG 통계 결과

표 2에서 COG는 초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84). 또한, 초점 유무와 마찰음 유형(p=.089), 초점 유무와 단어 내 위치(p=.734),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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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단어 내 위치(p=.098) 간의 상호작용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찰음 유형(p<.001***)과 단어 내 위치(p<.01**)는 COG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룹 간 비교⋅분석을 위해 Tukey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한다. 

그룹 간 위치 초점 diff lwr upr p-value

/s/ vs. /s’/

어두
중립어 923.248 104.197 1742.301 0.020 *

초점어 333.585 -485.466 1152.637 0.716

어중
중립어 1536.501 756.497 2316.504 0.000 ***

초점어 969.856 189.852 1749.860 0.008 **

표 3. 그룹 간 COG 통계 결과

표 3을 보면 중립어인 경우에는 어두와 어중 위치에서 /s’/의 COG가 /s/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다(어두: p<.05*; 어중: p<.001***). 그런데 초점어중에서는 /s/의 COG보다 /s’/의 

COG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p<.01**), 초점어두에서는 두 마찰음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716). 즉, 초점이 주어지면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두 분절음 간 COG 대립이 

다르게 실현된다. 어두 위치는 영역 초 강화(domain-initial strengthening) 효과로 두 마찰

음의 COG 값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마찰음 /s’/는 이미 높은 COG 값을 가지

고 있어 천장 효과(ceiling effect)에 의해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고, 반면 /s/의 COG가 상

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두 마찰음 간의 차이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OG는 초

점이 주어지면 단어 내 위치에 따라 /s/와 /s’/ 간의 대립이 다르게 실현되는 음향 단서

이다.

2.2.2.2. 마찰 소음구간

그림 4는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마찰 소음구간 평균값을 바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 4.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마찰 소음구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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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 위치에서 /s/의 마찰 소음구간은 중립어(69.18 ms)와 초점어(79.11 ms)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p=.236). /s’/ 역시 어두 위치에서 중립어(111.00 ms)와 초점어(123.12 

ms)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0). 어중 위치에서도 /s/의 마찰 소음구간은 

중립어(67.97 ms)와 초점어(71.86 ms)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816). 마찬가지로 /s’/

의 마찰 소음구간도 중립어(135.50 ms)와 초점어(145.43 ms)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127).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 간의 마찰 소음구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마찰음의 소음 지속구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초점 유무(중립어, 초점어), 마찰음 유형

(/s/, /s’/), 단어 내 위치(어두, 어중)를 고정효과로, 실험 참가자를 임의효과로 지정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고정 효과의 기준 조건은 초점 유형에서 중립어, 마찰음 유형에서 

/s/, 위치에서는 어두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한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69.184 4.701 26.996 14.717 0.000 ***

초점 9.924 3.775 338.000 2.629 0.009 **

마찰음 41.817 3.775 338.000 11.076 0.000 ***

위치 -1.316 3.756 338.016 -0.351 0.726

초점×마찰음 2.193 5.339 338.000 0.411 0.681

초점×위치 -5.477 5.311 338.017 -1.031 0.303

마찰음×위치 25.923 5.342 338.033 4.853 0.000 ***

초점×마찰음×위치 2.699 7.555 338.035 0.357 0.721

표 4. /s/와 /s’/의 마찰 소음구간 통계 결과

표 4에서 마찰 소음구간은 초점 유무(p<.01**)와 마찰음 유형(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마찰음 유형과 단어 내 위치 간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p<.001***). 반면, 단어 내 위치는 마찰 소음구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p=.726). 

그룹 간 비교⋅분석을 위해 Tukey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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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간 위치 초점 diff lwr upr p-value

/s/ vs. /s’/

어두
중립어 41.817 28.185 55.449 0.000 ***

초점어 44.011 30.378 57.643 0.000 ***

어중
중립어 67.527 55.944 79.110 0.000 ***

초점어 73.573 61.990 85.156 0.000 ***

표 5. 그룹 간 마찰 소음구간 통계 결과

중립어와 초점어 모두에서 어두 위치의 /s’/는 /s/보다 마찰 소음구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각각 p<.001***). 마찬가지로, 중립어와 초점어 모두 어중 위치에서도 /s’/의 마찰 소

음구간은 /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각각 p<.001***). 즉, 단어 내 위치나 초점 유무와 관계

없이 /s/와 /s’/는 마찰 소음구간의 길이 차이를 통해 일관되게 구별된다. 

2.2.2.3. 기식구간

그림 5는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기식구간 평균값을 바 그래

프로 보여준다.

그림 5.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기식구간(ms) 

어두 위치에서 /s/의 기식구간은 중립어에서(48.84 ms)보다 초점어(60.70 ms)에서 더 

길어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001***), /s’/의 기식구간은 중립어(10.89 

ms)와 초점어(10.66 ms)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1.000). 어중 위치에서 /s/의 기식구

간은 중립어(18.14 ms)와 초점어(17.90 ms)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p=.999) /s’/의 기

식구간도 중립어(12.55 ms)와 초점어(11.62 ms)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978).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 간의 기식구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마

찰음의 기식구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초점 유무(중립어, 초점어), 마찰음 유형(/s/, /s’/), 단

어 내 위치(어두, 어중)를 고정효과로, 실험 참가자를 임의효과로 지정하여 통계 분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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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정 효과의 기준 조건은 초점 유형에서 중립어, 마찰음 유형에서 /s/, 위치에서는 

어두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48.841 1.913 65.075 25.537 0.000 ***

초점 11.861 2.144 338.001 5.532 0.000 ***

마찰음 -37.951 2.144 338.001 -17.700 0.000 ***

위치 -30.685 2.133 338.050 -14.387 0.000 ***

초점×마찰음 -12.088 3.032 338.001 -3.986 0.000 ***

초점×위치 -12.074 3.016 338.054 -4.003 0.000 ***

마찰음×위치 32.330 3.034 338.103 10.657 0.000 ***

초점×마찰음×위치 11.306 4.290 338.110 2.635 0.009 **

표 6. /s/와 /s’/의 기식구간 통계 결과

표 6을 보면 기식구간은 초점 유무, 마찰음 유형,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1***). 또한, 초점 유무와 마찰음 유형 간 상호작용, 초점 유무와 단

어 내 위치 간 상호작용, 마찰음 유형과 단어 내 위치 간 상호작용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었다(각각 p<.001***). 초점 유무×마찰음 유형×단어 내 위치와의 상호작용 또

한 /s/와 /s’/의 기식구간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p<.01**).

그룹 간 비교⋅분석을 위해 Tukey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한다. 

그룹 간 위치 초점  diff  lwr  upr p-value

/s/ vs. /s’/

어두
중립어 -37.951 -44.199 -31.703 0.000 ***

초점어 -50.039 -56.287 -43.791 0.000 ***

어중
중립어 -5.598 -11.469 0.274 0.068

초점어 -6.241 -12.112 -0.369 0.032 *

표 7. 그룹 간 기식구간 통계 결과

표 7에 따르면 중립어두와 초점어두에서 /s/가 /s’/보다 기식구간이 유의미하게 길었

다(각각 p<.001***). 중립어중 위치에서는 /s/와 /s’/의 기식구간 차이가 없었으나(p=.068), 초

점어중에서는 /s/의 기식구간이 /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p<.05*). 이와 같이 단어 내 위

치에 따라서 /s/와 /s’/의 기식구간 차이에 초점이 영향을 주었다. 어두 위치에서는 중립어

와 초점어 모두에서 /s/의 기식구간이 /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 그러나 중립어중,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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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과 모음 사이에 마찰음이 오는 경우에는 /s/의 기식구간이 현저하게 짧아져서 /s/와 

/s’/ 간의 차이가 없어졌다. 반면, 초점어중에서는 /s/의 기식구간이 /s’/보다 유의미하게 

길어 두 마찰음 간의 대립이 유지되었다.7) 

2.2.2.4. 후행 모음 길이

그림 6은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후행 모음 길이 평균값을 바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 6.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후행 모음 길이(ms)

어두 위치에서 /s/의 후행 모음 길이는 중립어(71.04 ms)와 초점어(80.51 ms)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323). 반면, /s’/의 후행 모음 길이는 중립어(107.01 ms)보

다 초점어(122.30 ms)에서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p<.05*). 어중 위치에서는 마찰음 /s/의 후

행 모음 길이가 중립어(104.70 ms)와 초점어(114.74 ms)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p=.206), /s’/ 역시 중립어(109.71 ms)와 초점어(117.05 ms)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p=.499).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 간의 후행 모음의 길이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마찰음의 후행 모음 길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점 유무(중립어, 초점어), 마찰음 유형

(/s/, /s’/), 단어 내 위치(어두, 어중)를 고정효과로, 실험 참가자를 임의효과로 지정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고정 효과의 기준 조건은 초점 유형에서 중립어, 마찰음 유형에서 

/s/, 위치에서는 어두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한다. 

 7) Cho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어두와 다르게 어중에서 /s/보다 /s’/의 기식구간 길이가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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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71.041 5.500 21.911 12.917 0.000 ***

초점 9.473 3.735 338.000 2.537 0.012 *

마찰음 35.967 3.735 338.000 9.631 0.000 ***

위치 33.626 3.715 338.010 9.051 0.000 ***

초점×마찰음 5.816 5.282 338.000 1.101 0.272

초점×위치 1.114 5.254 338.011 0.212 0.832

마찰음×위치 -30.884 5.284 338.021 -5.844 0.000 ***

초점×마찰음×위치 -9.646 7.474 338.023 -1.291 0.198

표 8. /s/와 /s’/의 후행 모음 길이 통계 결과

표 8을 보면 후행 모음 길이는 초점 유무(p<.05*), 마찰음 유형(p<.001***), 단어 내 위치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마찰음 유형과 단어 내 위치 간의 상호작

용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반면, 초점 유무와 마찰음 유형(p=.271), 초점 유무

와 단어 내 위치(p=.832)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초점 유무×마찰음 유형×단

어 내 위치와의 상호작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p=0.198).

그룹 간 비교⋅분석을 위해 Tukey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한다. 

그룹 간 위치 초점 diff lwr upr p-value

/s/ vs. /s’/

어두
중립어 35.967 21.571 50.363 0.000 ***

초점어 41.783 27.387 56.179 0.000 ***

어중
중립어 5.008 -8.399 18.415 0.767

초점어 2.307 -11.101 15.714 0.970

표 9. 그룹 간 후행 모음 길이 통계 결과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마찰음의 후행 모음 길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어두 위치에서는 중

립어와 초점어에서 모두 /s’/를 후행하는 모음이 /s/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각각 

p<.001***).8) 반면, 어중 위치에서는 중립어(p=.767)와 초점어(p=.970) 모두에서 /s/와 /s’/를 

후행하는 모음 길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두에서는 초점 

유무와 관계없이 /s’/ 후행 모음이 /s/보다 유의미하게 길지만, 어중에서는 초점 유무와 관

계없이 후행 모음 길이가 비슷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모음과 모음 사이 환경에서 /s/의 기

식 구간이 현저히 짧아지면서 후행 모음 길이가 보상적으로 길어져, /s/와 /s’/를 후행하는 

 8) Chang(2008)는 어두에서 /s/와 /s’/를 후행하는 모음 길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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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간의 길이 차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어두 위치에서는 두 마찰음의 후행 모음 길

이 차이가 중립어와 초점어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중 위치에서는 중립어와 초점어에서 

/s/와 /s’/를 후행하는 모음 길이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후행 모음 길이는 초점 유무와 

관계없이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두 마찰음을 구별 짓는 음향 단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2.5. 후행 모음 f0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후행 모음 f0 평균값을 그림 7에 제시

한다.

그림 7.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후행 모음 f0(Hz) 

어두 위치에서 /s/의 후행 모음 f0는 중립어에서(262.83 Hz)보다 초점어(293.74 Hz)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s’/도 중립어에서(245.23 Hz)보다 초점어(284.20 Hz)에서 f0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그리고 어중 위치에서도 /s/의 후행 모음 f0는 중립어에서 

(229.22 Hz)보다 초점어(255.81 Hz)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s’/도 중립어에서 

(224.65 Hz)보다 초점어(250.08 Hz)에서 f0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 간의 후행 모음 f0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마찰음의 후행 모음 f0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점 유무(중립어, 초점어), 마찰음 유형(/s/, 

/s’/), 단어 내 위치(어두, 어중)를 고정효과로, 실험 참가자를 임의효과로 지정하여 통계 분

석하였다. 고정 효과의 기준 조건은 초점 유형에서 중립어, 마찰음 유형에서 /s/, 위치에서

는 어두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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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262.830 6.689 22.639 39.291 0.000 ***

초점 30.908 4.688 338.000 6.594 0.000 ***

마찰음 -17.603 4.688 338.000 -3.755 0.000 ***

위치 -33.731 4.663 338.011 -7.234 0.000 ***

초점×마찰음 8.060 6.629 338.000 1.216 0.225

초점×위치 -4.464 6.595 338.012 -0.677 0.499

마찰음×위치 13.285 6.633 338.023 2.003 0.046 *

초점×마찰음×위치 -8.924 9.381 338.025 -0.951 0.342

표 10. /s/와 /s’/의 후행 모음 f0 통계 결과

표 10에서 후행 모음 f0는 초점 유무(p<.001***), 마찰음 유형(p<.001***), 단어 내 위치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마찰음 유형과 단어 내 위치 간의 상호작

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반면, 초점 유무와 마찰음 유형(p=.225), 초점 유무와 단

어 내 위치(p=.499) 간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초점 유무×마찰음 유형×단어 내 위치

와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p=.342). 

그룹 간 비교⋅분석을 위해 Tukey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한다. 

그룹 간 위치 초점 diff lwr upr p-value

/s/ vs. /s’/

어두
중립어 -17.603 -34.935 -0.270 0.045 *

초점어 -9.543 -26.876 7.790 0.484

어중
중립어 -4.574 -21.438 12.291 0.896

초점어 -5.734 -22.599 11.131 0.814

표 11. 그룹 간 후행 모음 f0 통계 결과

어두 위치에서 중립어인 경우에는 /s’/보다 /s/의 f0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그런

데 초점어두에서는 /s/와 /s’/의 f0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484). 어중 위치에

서는 중립어(p=.896)와 초점어(p=.814) 모두 /s/와 /s’/의 f0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즉, 두 마찰음은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초점 여부가 f0 실현에 영향을 준다. 어두 위

치에서는 중립어인 경우에 /s/의 f0가 /s’/보다 높지만 초점어에서는 /s’/의 피치가 상대적

으로 높아져서 두 마찰음 간의 f0 차이가 없어진다. 어중 위치는 H 성조가 기대되는 강세

구의 두 번째 음절이어서 /s/와 /s’/ 간의 f0 차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9) 

 9) 서울 한국어의 강세구 성조는 L(H)LH로 구성되며 전라어의 강세구 성조는 L(H)L이다 (Jun, 1993). 서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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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후행 모음 H1-H2

그림 8은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H1-H2 평균값을 바 그래프

로 보여준다.

그림 8.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른 /s/와 /s’/의 H1-H2(dB) 

어두 위치에서 /s/는 중립어(10.48 dB)와 초점어(10.58 dB) 간의 H1-H2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중 위치에서도 중립어(10.69 dB)와 초점어(10.59 dB)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1.000). 마찬가지로, 어두 위치에서 /s’/는 중립어(6.33 dB)와 초점

어(8.30 dB) 간의 H1-H2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어중 위치에서도 중립어(6.86 dB)와 

초점어(7.04 dB) 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어두: p=.229; 어중: p=.998).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 간의 후행 모음 H1-H2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마찰음의 후행 모음 H1-H2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점 유무(중립어, 초점어), 마찰음 유

형(/s/, /s’/), 단어 내 위치(어두, 어중)를 고정효과로, 실험 참가자를 임의효과로 지정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고정 효과의 기준 조건은 초점 유형에서 중립어, 마찰음 유형에서 

/s/, 위치에서는 어두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한다. 

와 전라어에서 강세구의 첫 자음이 후두 자음이면 H 성조로 이루어지며 둘째 음절은 H 성조로 구성된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10.477 0.896 49.429 11.700 0.000 ***

초점 0.104 0.935 338.000 0.112 0.911

마찰음 -4.148 0.935 338.000 -4.438 0.000 ***

위치 0.273 0.930 338.037 0.294 0.769

초점×마찰음 1.871 1.322 338.000 1.415 0.158

초점×위치 -0.293 1.315 338.039 -0.222 0.824

표 12. /s/와 /s’/의 H1-H2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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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 유형에 따라 H1-H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반면, 초점(p=.911)과 

단어 내 위치(p=.769)는 H1-H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초점 유무와 마찰

음 유형(p=.158), 초점 유무와 단어 내 위치(p=.824), 마찰음 유형과 단어 내 위치(p=.887) 간

의 상호작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점 유무×마찰음 유형×

단어 내 위치와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p=.455).

그룹 간 비교⋅분석을 위해 Tukey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13에 제시한다. 

그룹 간 위치 초점 diff lwr upr p-value

/s/ vs. /s’/

어두
중립어 -4.148 -6.835 -1.462 0.001 **

초점어 -2.277 -4.964 0.409 0.128

어중
중립어 -3.833 -6.602 -1.064 0.002 **

초점어 -3.545 -6.314 -0.776 0.006 **

표 13. 그룹 간 후행 모음 H1-H2 통계 결과

중립어두 위치에서 /s/의 H1-H2가 /s’/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중립어와 초

점어 어중 위치에서 모두 /s/의 H1-H2가 /s’/의 H1-H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각각 

p<.01**). 그런데 초점어두에서는 /s’/의 H1-H2가 상승하여 /s/와 /s’/ 간의 H1-H2 차이가 

없어졌다(p=.128). 요약하면, 초점어두를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s/의 H1-H2가 /s’/의 

H1-H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2.2.3. 음성실험 결과 요약

이번 장에서는 주요 음성실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14는 /s/와 /s’/가 

초점어내 위치에 따라서 중립어에 비해서 어떤 음향 단서가 강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위치
음향 단서

마찰음
COG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
f0 H1-H2

어두
/s/ n.s. n.s. *** n.s. *** n.s.

/s’/ n.s. n.s. n.s. n.s. *** n.s.

어중
/s/ n.s. n.s. n.s. * *** n.s.

/s’/ n.s. n.s. n.s. n.s. *** n.s.

표 14. 초점어에서 /s/와 /s’/의 음향 단서 강화

Fixed effects: Estimate Std. Error df t value Pr(>|t|) 

마찰음×위치 0.189 1.323 338.076 0.143 0.887

초점×마찰음×위치 -1.401 1.871 338.082 -0.74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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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어에서 /s/와 /s’/는 중립어에 비해 어두와 어중 위치에서 모두 후행 모음 f0가 유

의미하게 상승하였다(각각 p<.001***). 그리고 /s/는 어두에서는 기식 구간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고(p<.001***), 어중 위치에서는 후행 모음 길이가 유의미하게 길어졌다(p<.05*). 이것은 

마찰음의 f0는 위치와 관계없이 초점어에서 상승하지만 다른 음향 단서는 마찰음별로 그리

고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강화되는 음향 단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5는 초점어에서 /s/와 /s’/ 간 대립을 각 음향 단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요약한다.

위치
 음향 단서

초점여부
COG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
f0 H1-H2

어두
중립어 /s/</s’/ /s/</s’/ /s/>/s’/ /s/</s’/ /s/>/s’/ /s/>/s’/

초점어 /s/=/s’/ /s/</s’/ /s/>/s’/ /s/</s’/ /s/=/s’/ /s/=/s’/

어중
중립어 /s/</s’/ /s/</s’/ /s/=/s’/ /s/=/s’/ /s/=/s’/ /s/>/s’/

초점어 /s/</s’/ /s/</s’/ /s/>/s’/ /s/=/s’/ /s/=/s’/ /s/>/s’/

표 15. /s/와 /s’/ 간 음향 단서 대립

중립어두에서는 중립어중에 비해서 더 많은 음향 단서가 작동하여 /s/와 /s’/를 구별

한다. 중립어중에서는 /s/의 기식구간이 짧아져서 /s’/의 기식구간과 같아지고 후행모음 길

이와 f0도 같아지기 때문이다.

초점어에서 /s/와 /s’/ 간 음향 단서 대립이 중립어와 동일한 경우는 표 15에서 진한 

부분으로 표시하였다. 초점어두에서는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그리고 후행 모음 길이와 

같은 길이 단서가 /s/와 /s’/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초점어중 위치

에서는 중립어중에서와 마찬가지로 COG와 마찰 소음구간 그리고 H1-H2로 /s/와 /s’/를 

구별하였다. 그런데 초점어 내에서 /s/의 기식구간은 중립어 내에서와 다르게 /s’/보다 유

의미하게 길었다. 

음성실험 결과, 초점 여부와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s/와 /s’/를 구별해 주는 음향 단

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찰 소음구간은 초점 여부나 단어 내 위치에 상관

없이 /s’/가 /s/보다 일관되게 길게 실현되므로 /s/와 /s’/를 구별하는 안정적인 음향 단

서라고 볼 수 있다.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마찰음 /s/와 /s’/의 음향 단서가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정보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단어 내 위치에 따른 마찰음의 음향 단서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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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Yoon(2005)은 중립어에서 /s/와 /s’/의 마찰 소음구간 길이,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와 같은 길이 단서를 분석한 결과, 억양 단위가 클수록 분절음의 길이 단서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는 단어 중간에서 /s’/의 마찰 소음구간 길

이가 억양구 초보다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10)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립어두에서 /s’/의 마찰 소음구간 길이는 111 ms였으나, 중립어중에서는 135.50 ms로 더 

길게 실현되었다. 한국어 폐쇄음의 경우에도, 경음이 어중에서 길어진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Oh & Johnson, 1997). 이와 같은 결과는 음향 단서의 크기가 반드시 억양 단위 크기

에 비례하지 않고 단어 내 위치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Yoon(200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립어에서 /s/의 기식구간은 

/s’/에 비해서 어두에서는 유의미하게 길지만, 어중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 이와 같이 

/s/와 /s’/ 간의 마찰소음 구간 길이는 어두보다 어중에서 더 차이를 보이지만, 기식구간 

길이의 차이는 어중에서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마찰 소음구간과 기식구간 길이 차이는 

두 마찰음 간의 음운 대립 실현에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식구간 길이가 /s/와 

/s’/를 구별해 주는 중요한 음향 단서로 간주되어 왔지만(Ahn, 1999; Chang, 2007; Yoon, 

1998) 이것은 어두 위치에 국한된다. 중립어중에서는 /s/의 기식구간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

져 /s/와 /s’/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s’/의 마찰 소음구간이 충분히 길게 실현되

어 두 마찰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찰 소음구간 

길이가 /s/와 /s’/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음향 단서라고 주장한다. 초점 여부와 관계

없이 어두뿐만 아니라 어중에서도 /s/와 /s’/의 마찰 소음구간 길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행 모음 길이 역시 단어 내 위치에 따라 /s/와 /s’/를 구별해 주는 정도가 달라진다. 

중립어두에서와 달리, 중립어중에서는 /s/의 후행 모음 길이가 길어져 /s/와 /s’/ 간의 차

이가 없어졌다. 한국어에서 모음 장단의 차이는 어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어 

내에서 마찰음의 후행 모음 길이는 어중에서는 구별 단서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초점어두에서와 달리, 초점어중에서도 /s/의 후행 모음 길이가 길어져 /s/와 /s’/ 간

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는 어중에서 /s/의 기식구간이 짧아지는 반면, 후행 모음 길이는 보

상적으로 길어져 결과적으로 /s/와 /s’/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Kang, 2000).

본 연구 결과 후행 모음 f0가 두 마찰음을 구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중립어두에서만 /s/를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s’/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의 f0가 /s/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연구도 있으며(Ahn, 1999) 두 마찰음 간의 f0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Cho et al., 2002; Holliday, 2012; Kakaya, 1974). 또한, 초점 여

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서 초점어두와 어중에서도 f0가 /s/와 /s’/를 구별하지 못한다. 

10) Yoon(2005)의 연구에서 억양구 초와 단어 중간은 본 연구의 어두와 어중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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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행 모음 f0는 두 마찰음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기 어렵다. 

Choi(2020)는 초점어중에서 평음과 격음의 VOT가 강화되지 않지만, f0는 유의미하게 높아

진다고 주장한다. /s/의 f0가 높아져 음운적으로 격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중립어중과 

초점어중에서 /s/와 /s’/의 f0가 유사하다는 사실은 /s/가 폐쇄음 중에서 격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어 마찰음 /s/과 /s’/는 이분 대립을 이루고 있다. 마찰음 /s’/는 경음으로 분류되지

만 /s/를 분류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s/를 평음으로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이경희, 2000; 2001; Iverson, 1983; Kim-Renaud, 1974). Iverson(1983)과 Kim-Renaud 

(1974)는 한국어 마찰음 /s/의 후두 자질은 기식음과 유사한 [+spread glottis]을 가지며, 성

대의 긴장성 [-stiff glottis]이 평음과 유사하고 저해음 뒤에서 평음만이 경음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를 평음으로 분류한다. 둘째, /s/를 격음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Jun et 

al.(1998)과 Kagaya(1974)는 섬유경 검사를 통해 /s/가 격음과 유사한 성문 개방 패턴을 보

인다고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s/를 격음으로 분류하였다. Yoon(1998)과 Park(1999) 또한 

/s/를 기식음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많은 연구에서는 /s/가 평음과 격음의 속성을 모두 갖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Chang, 2013; Cho et al., 2002; Kang et al., 2009). Kang et al.(2009)

은 /s/가 마찰 소음구간과 COG에서는 평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후행 모음의 f0에

서는 격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s/가 다양하게 분류되는 이유는 /s/가 폐쇄음 중에서 평음 또는 격음의 음

향 단서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어두 /s/의 음성실현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어중의 /s/와 /s’/를 모두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마찰음 /s/의 성격을 파악해 보면, 후행 모음의 f0가 어두와 어중에서 

/s’/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s/는 격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폐쇄음 중에서 격음과 경음은 

평음보다 f0가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중에서 /s/의 기식구간이 현저하게 줄

어들어 /s’/와 유사해지는 것은 한국어 평폐쇄음이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이 되면서 VOT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과 유사하다. 어두와 어중에서 기식구간의 차이는 /s/를 평음에 가깝게 

분류하게 만든다. 따라서 어두와 어중 위치에서의 /s/ 음성실현을 검토한 결과 /s/는 격음

과 평음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점어의 어두 위치와 어중 위치에 나타나는 마찰음 /s/와 /s’/를 중립

어와 비교함으로써, /s/와 /s’/의 음향 단서가 초점 정보와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실현되

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관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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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마찰음 /s/가 초점어에서 강화되는 음향 단서와 /s'/가 초점어에

서 강화되는 음향 단서 간에 차이가 있는가였다. 연구 결과 /s/와 /s’/의 후행 모음 f0는 

각각 초점어두와 어중에서 모두 강화되었다. 그런데 /s/의 경우에 초점어내 위치에 따라 

강화되는 길이 관련 음향 단서가 다르다. 초점어두에서는 기식구간이 강화되며, 초점어중에

서는 후행 모음 길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한국어 마찰음 /s/와 /s’/를 구별하는 음향 단서가 초점과 단어 

내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가였다. 연구 결과, 중립어두에서는 COG,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 f0, H1-H2로 /s/와 /s’/가 구별된다. 그런데 중립어중

에서는 COG, 마찰 소음구간, H1-H2로 /s/와 /s’/가 구별되었다. 어중에 비해 어두 위치에

서 좀 더 많은 음향 단서로 /s/와 /s’/가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점어에서는 중립

어와 다르게 모든 음향 단서로 /s/와 /s’/가 구별되지 않았다. 초점어두에서는 마찰 소음구

간, 기식구간, 후행 모음 길이와 같은 길이 단서로 /s/와 /s’/가 구별되었다. 그리고 초점어

중에서는 COG, 마찰 소음구간, 기식구간, H1-H2로 /s/와 /s’/가 구별되었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운율구조 내 위치나 초점 여부와 관계없이 /s/와 /s’/를 구별해 

주는 음향 단서는 무엇인가였다. 음성실험 결과 마찰 소음구간이 운율구조 내 위치나 초점 

여부와 관계없이 /s/와 /s’/를 구별해 주는 음향 단서라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혔다. 첫째, 분절음의 음향 단서는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며 초점어에서 분절음의 모든 음향 단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초점어두에서는 길이 단서로 한국어 마찰음 /s/와 /s’/를 구별하는 반면에 초점어중에서는 

길이 단서뿐만 아니라 음질을 보이는 음향 단서도 강화되어 /s/와 /s’/를 구별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음향 단서가 단어 내 위치와 초점 여부에 따라 /s/와 /s’/를 구

별하여 인지하는 데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향후 연구로 남긴다. 또한, Kim(2025)은 

한국어 /sa/에서 /s/의 COG가 처음 부분에서는 높다가 모음 앞에서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음 중간의 COG를 측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마찰음 구

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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